
전기차 화재에 대한 조기 진화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축허가 때 실내 전기차 전용 주

차구역에 대한 화재 안전 가이드라

인이 시행된다.

제주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실

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조기

진화가 쉽지 않아 대형 피해가 우

려됨에 따라 2024년부터 건축허가

심의 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안전가이드 라인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역 전기차 등록은 3만8000

여대로 전체 차량 대비 9%를 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 중 44개소

390기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이 시

행되면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

치 법적 의무가 강화된 것도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계기가 됐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신축건물

의 경우 전 세대의 0.5%의 주차면

만 확보하도록 했으나 개정 법률은

100세대 이상의 경우 신축 건물은

5%, 기존 건물은 2%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6층 이상

또는 3000㎡ 이상 공공건물이나 공

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나 기숙사 등 공동주택, 주차대수

50대 이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실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화재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를 차

단하기 위해 자동 또는 수동방식으

로 설치가 가능한 소화수조와 초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덮

개를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대량방수가 가능한 스

프링클러 설비, 유독가스 등 연기

강제 배출이 가능한 배출설비, 전

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한 CCTV도 설치해야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올해부터 건축

계획 심의와 건축허가시 소방분야

동의 때 충전시설 지상 설치와 안

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며 공

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과 매뉴얼을 배포했다. 위영석기자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과 지역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

택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일 국토교통부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11월 미분양 주

택은 2510호로 전달보다 13호가 줄

었다.

하지만 소위 악성 미분양을 뜻하

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달 1001호에

서 1028호로 27호가 증가했다. 이

같은 악성 미분양 수치는 최근 5년

간 동기 대비 최고 수치이자 역대

최고치 경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미분양 물량이 다

른 지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악성 미분양이

미분양 물량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

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서 두번째로 많다는 것은 제주지역

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서 11월 주택 인허가도 지난해 838

건보다 대폭 줄어든 372건에 그쳤

고 착공도 395건으로 작년 441건보

다 10.4%나 줄었다. 위영석기자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 수가 2년

연속 1300만명을 넘어섰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제주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

주 방문 누적 관광객 수는 1334만

3849명(잠정)으로, 2022년(1380만

3058명)에 이어 2년째 1300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

은 전년인 2022년보다 3.7% 감소했

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28만6136명)보다 12.7% 줄었다.

이 중 지난해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1263만6834명으로, 역대 최다 내국

인 관광객을 기록했던 2022년

(1380만3058명)에 견줘 8.2% 감소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막혔던 해

외여행의 대체지로 떠오르며 관광

특수를 누려온 제주는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2022년 11월 이

후부터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과

비교해 11월 -5.4%, 12월 -8.3%,

2023년 1월 -11.8%, 4월 -5.0%. 5월

-12.6%, 6월 -5.5%, 7월 -16.7%, 8

월 -14.1%, 9월 -1.8%, 10월 -13.3

%, 11월 -11.5%, 12월 -8.6%의 감

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관광업계는 해외 하늘

길이 열리면서 올해 내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한데다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기 운항편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70만7015명으로 전년

(8만6410명)보다 718.2%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72만6132

명)과 비교하면 40% 수준을 회복

했다.

2022년 6월 제주공항 국제선 운

항이 재개된 이후 제주 방문 외국

인 관광객 수는 매달 늘고 있다.

2022년 6월 5000명대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2월 7만7351명

(잠정)으로 14배 가량 늘었다. 국

가별 관광객 비중을 보면 중국, 대

만,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순이

었다.

새해 연휴기간에는 15만명이 넘

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관광협회는 내다봤다. 박소정기자

종 합 2024년 1월 2일 화요일 7

2024년 갑진년 첫 해… 올해 소망 모두 이뤄지길 2024년 갑진년 첫 해가 밝았다. 1일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 촬영된 일출(독자 제공)과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성산일출봉 인근 광치기해변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 이상국기자

2024 한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신인 작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시 부문에서 당선작을 배출했고 시조와 단편소설 부문은 당선작

없는 가작이 나왔습니다. 제주를 넘어 한국 문단의 밝은 빛과 바람

이 되길 기대합니다.

시 본심 서안나, 문태준 / 예심 강영란, 현택훈

시 조 본심 고정국, 한희정 / 예심 김정숙, 김연미

단편소설 본심 고시홍, 김재영 / 예심 양혜영, 홍기돈

심사

위원

당선 소감과 심사평 8면, 시 시조 9면, 소설 10~11면 게재

당선자와 당선작

시(당선) - 우정인(경기도 의왕시) 둥근 물집

단편소설(가작) - 윤호준(서귀포시) 상구와 상순

시조(가작) - 천윤우(울산광역시) 민달팽이 길

알 림

제주 방문 관광객 2년 연속 1300만명 돌파


